
가네보의 KITM  - 직포준비 공정 보강하여 

미국·유럽으로의 수철 주력 

 

인도네시아에 있는 가네보의 자(子)회사 가네보·인도네시아·텍스타일·

밀즈(Kanebo-Indonesia Textile Mills : KITM)는 가네보가 전액 출자하여 1995년

에 조업을 시작한 공장이다. 

KITM은 3만 4,400추의 방적 시설로 80수 단사와 50수 단사의 순면사를 생

산하고 있는데, 약 70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번수는 60수 안팎이

며, 40수 단사보다도 굵은 실은 외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, 이 방적공

장은 적은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. 

직기도 에어·젯형(air-jet type)으로서 198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역시 소품

종 다량생산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었으며, 가장 비중이 큰 생산 품종은 80수 

쌍사의 셔츠감이나 40수 쌍사의 팬츠감들이었다. 그러나 극심한 국제시장에

서의 경쟁에 대비하여 직포공장의 공정간 처리 능력이 단납기 생산에 알맞

게 준비공정의 가동율을 60% 수준으로 계획하여 생산품종을 재빠르게 바꿀 

수 있도록 공정별 시설 규모를 조정하여 고객으로부터 각종 주문을 받아 신

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. 또한 가공 설비도 가동율을 60% 수준으로 

조정하여 각 공정마다 여유 생산 능력을 갖고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갖

추고도 채산이 맞도록 대비하고 있다. 

KITM은 현재 유니폼(uniform : 단체복)용 천을 본사인 가네보 섬유에 일부 

판매하고 있는데 전체 판매고중 15%정도의 비중이 되고 있으며, 실이나 생

지 직물로서는 전혀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, 가공직물로서 대미수출이 가장 

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유럽에의 수출도 현재 10% 수준의 비중을 차지



하고 있으나, 앞으로 유럽시장에의 수출을 더욱 늘려 20% 수준까지 높이는 

것을 계획하고 있다. 


